
12월 섣달
이제 농가는 비로소 두 다리를 뻗고 휴식에 들어갑니다. 한 해 농사를 잘 갈무

리해 결실을 얻은 농가에서는 웃음꽃이 피고, 어쩔 수 없이 아픔을 겪은 이들

은 이듬해를 기약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네 모두가 온갖 병충해와 비바람에도 

아랑곳없이 제 주어진 몫을 성실히 해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럴 즈음 저는 한 산골 마을을 지나다가 사진에서 보는 풍경을 보게 되었

습니다. 옥수수 알갱이를 섞어 밥을 지어줬던 마을에선, 마침 매밀 부침개를 

서로 나눠 먹으며 섣달의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타관살이로 힘들 자식걱

정도 하고 이웃마을 병든 김씨를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늙고 

튼 손을 맞잡으며 서로를 의지하는 모습이 이 도회 사람 눈에는 더없이 정어

린 모습으로 비쳐졌습니다. 한 해 농사가 이렇게 순리로 순환하듯, 우리네 삶

도 이 둥그런 고리에서 소박하게 이뤄지면 참 좋겠습니다. 

강원도 진부에서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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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사진가이자 칼럼니스트로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주로 제 땅과 집을 떠나 살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이야기를 꾸준한 걸음으로 찾아가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이 결과물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프로젝트와 동강 사진 축전에 초대 되었으며 연작형태로 여러 매체에 연재되고 있다.

이야기가 있는 사진


